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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증상 감염자 1명 또다시 발생
질병관리본부, H5N1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 … 2006년 이어 2번째

AI(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말 발병한 AI 지역 농장 종사자들에 대해 AI 바이러스인 H5N1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A씨)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1월11일 발표했다.

H5N1은 인체 감염이 가능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이다.

하지만, AI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만 했을 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는 AI 환자나 AI 바이러스 보균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AI 바이러스가 인체와 반응한 사실이 있지만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겨 질병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

이다.

A씨는 현재는 물론 AI 무증상 감염 당시에도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농장주 등 고위험군 85명 중 26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끝냈으며, 나머지는 1월말을 목

표로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AI 위험지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는 점에서 AI 차단에 보다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AI 무증상 감염자가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말부터 2004년 3월 사이 AI가 유행할 당시 가금류 매몰작업에 종사했던 2400여 명

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2006년 2월말에 4명, 9월 중순에 추가로 5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 감염자들은 살처분 작업 때 부분적으로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는 점 외에

는 감염 당시는 물론 현재도 건강한 상태이고, 전혀 AI를 전파할 위험요인은 없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AI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AI 청정상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닭이나 오리고기, 계란은 익히면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당부했었다.

한편, 일본 교토에서도 2004년 2월 AI가 유행했을 때 농장주와 살처분 종사자 58명 중에서 5명이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2006년 1월에도 77명의 AI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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